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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력 50명으로 증원 및 전직원 정규직화 추진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정규직 인력을 50명으로 증원하고 전직원을 정규직화하는 고용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발표한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성 강화 계획’은 국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대해 지방공기업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 인력을 기존 32명에서 50명으로 18명 증원하고, 직원 모두를 정규직화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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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일반직을 포함해 현재 7명의 직원 채용을 위해 원서를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11명의 시설관리직 채용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계획은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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